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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, 방광 속에서 질병 치료하는 ̀나노모터  ̀개발
한세광 교수·최현식 박사팀

점막층에서 오래 머무르는

고분자 나노모터 개발 성공

동물실험 통해 작동 검증

난치성 질환 치료 활용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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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내에 장치를 삽입하여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거나 막는 장치 삽입술은 피임이나 당뇨 

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. 그렇다면 생체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병을 치료하는 나

노로봇은 가능할까? 최근 POSTECH 연구팀이 방광 속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나노모터를 

개발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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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CH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, 최현식 박사 연구팀은 인체 내 방광벽 점막층에 

깊이 침투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고분자 나노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. 이 고분자 

나노모터는 우리 몸의 생체효소에 의해 구동되며, 다양한 방광 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

을 것으로 기대된다. 

지금까지 방광암, 과민성 방광, 요실금, 간질성 방광염과 같은 방광 질환을 치료하기 위

해서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돼 왔다. 하지만, 기존 약물 전달체의 경우 방

광에서 약물 분자가 수동적으로 확산되며, 일상적인 소변으로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

약물전달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. 

이에 연구팀은 방광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생체효소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고분자 나노

모터를 개발, 실제 작동 여부를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했다. 

요소분해효소가 장착된 도파민고분자 나노모터를 방광에 주사하면 요소가 활성 효소에 

의해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로 분해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에 의해 나노

모터의 추진력이 생긴다. 

이렇게 삽입된 나노모터는 배뇨 후에도 방광 벽의 점막층으로 침투가 촉진되어 방광에 

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. 나노모터의 이런 특성은 방광 내 약물 전달체로서 다양한 방광 

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.

이번 연구는 요소분해효소가 장착된 나노모터를 약물전달체로 개발하여 다양한 질환 치

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한 최초의 사례이다. 

교신저자인 한세광 교수는 "이번에 개발된 생체친화성 나노모터 기반 약물전달시스템을 

이용해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 

url : http://www.kbsm.net/default/index_view_page.php?part_idx=328&idx=279549

Copyrights ⓒ경북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

페이지 2 / 2포스텍, 방광 속에서 질병 치료하는 `나노모터` 개발 | 경북신문

2020-06-19http://www.kbsm.net/default/article_print.htm?part_idx=328&idx=279549


